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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당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조천에서 올라서는 중산간에 있는 옛날에 눈미 와,

산입니다 여기가 이 당의 유래는 옛날옛날 옥황상제말젯 아기가 아방 눈에 골리나.

고 어멍눈에 싯지나난 용 그려진 용얼레기 새 그려진 새챙빗, ,

그걸로 허울허울 빗언 갑싸댕기들영 새강머리를 따완 결혼을 안하니까 총각머리로,

남방사주 저고리에 북방사주 말바지에 열두폭 대홍대단 홑단치마에 나막창신 신엉,

외코 접엉 백롱 보선에 겐 신언.

인간에 가렌난 옥황에서 아 어딜 가면 인간에 내가 가서 좌정할만한 데가 이신고

옥황에서 이렇게 굽어보니까 이 눈미와산 저 당오름 오름에 거기 보니까 방아터도 좋

아지고 태역 단풍도 좋아지고 아 내가 저기 내려사면 좌정할 만다 연 월 열사, 3

흘날 옥황에서 저 당오름으로 내려산 중허릴 돌단 보니까 상상봉에 좋은 자리가 있는

거라 예 그 자리에 할마님은 딱 내려산 앉으난 아 처음 내려사신디 이거 어느 자손.

에 강 상단골을 무어야 내가 여기 온 줄도 알고 내가 있는 줄을 알건데 어딜가코 핸

이렇게 할머니가 짚어보니까 내생이 무근가름이엔 건 이 와산 올라오기 전에 또,

와산은 와산 안넨데 마을이 있었나봐요 게.

그 마을에 김상장 집 따님애기가 이십스물 삼십서른이 되연 사십 마흔이 다 뒈가는

디 자식이 어선 아들도 읏고 딸도 읏고 난 뭐 재산은 좋안 남단 북단 너른 밭도,

좋고 고대광실 높은 집도 좋아지고 경해도 애기가 어선 막 호오 탄복햄시난, ,

그 날 밤에 할머니가 꿈에 선몽을 하기를 야 너 김상장 집 따님애기 아닐러냐 너,

아무리 잘 살아도 남녀간에 후세 전승시킬 자손이 없어서 너 지금 호오 탄복하고 있

질 않으냐 이날이 는 데로 낼 아침에랑 언메 단메 벡돌레나 벡시리나 청감주나 미,

나리 청근채나 계란안주나 다 맑은 음식이라예 그런거를 해서 저 당오름 상상봉을‘ ’

돌당 보아라 난데없는 은진미륵이 있을테니

나에게 와서 수룩을 드려보면 석달 열흘 벡일이 채 못뒈메 너가 알아볼 도리가 있

으리라 해연 꿈에 선몽을 하난 아 그 김상장 집 따님애긴 퍼뜩 깨난 보난 꿈이라. .

예 할마니가 선몽한대로 깨는 즉시 무신 그냥 집에서만 촐리젠난 쌀밥해놓고 게난,

언메 단메 해놓고 미나리 해단 채소해놓고 계랄 삶아놓고 감주 확 해놓고연 는,

대서 대구덕에 놩 지언 당오름을 올라간거라,

올라간 중허리로 빙 하게 돌단보난 아이 상상봉에 이 은진미륵이 이신거라 예 게.



난 이제 자기 촐령 간걸 몬딱 내려놘 수륙드련 자기 혼자만 막 수륙 드려둰 내려와신

디 진짜로 백일이 채 안되매 포태가 뒌거라 겐 애기 벤게 아홉 열 받은 은 뒈난.

배는 이만큼 하고 아이고 이제랑 내가 치세수륙으로 애기 나기전에 한번 강 고맙수댄

핸 수륙을 드려뒁 오주 겐 연

또 이제 몬딱 그대로 메 해놓고 다 촐련 는대구덕에 놩 지어아젼 당오름 을 올‘ ’

라서젠 난 배가 너무 불어놓으난 앞동산은 높으고 뒤에 짐은 뒷동산은 얕으고 가,

진 건 이렇게 막 자자아져분거라예 게난 막 네팔손으로 기엉 올라간거라 오름이어부.

난 겐 올라간 할마님한테 수륙은 드려뒁 내려오멍 는말이 아이고 영급좋은 할마님,

아 수덕좋은 할마님아 욜로 요만큼 고장남밧 이옌 는건 지금 이 자리라예 여기가‘ ’ .

고장남밧 요 고장남밧듸로 나왕 좌정해시민 이내 몸도 오고가기가 편안핸 좋을걸 오,

젠난 할마님 앞동산은 높아지고 뒷동산은 야자완 나 늬팔손으로 기엉완 감수다 양.

자기 혼자만 중얼중얼 해여둰 아 집에 온게 그날 밤엔 비가 그냥 대우박 수천리로,

쏟아진거라 예 하늘과 땅이 맞붙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디 벼락 천둥소리가 와당탕,

와당탕멍 난 그 벼락천둥 소리에 할머니가 아까 새통물머리 그디 이름이 새통물‘

머리 라 예 그디 간 쉬언 마음돌에 마음 씻고 시름돌에 시름 쉬어아젼 걸사 한번 쉬’ ,

언 이젠 여길 왕 좌정을 한거라.

게난 김상장집 따님애긴 아 어젯밤엔 무슨 벼락천둥소리가 그추룩 나신고 난 무

신 비가 그추룩 하늘광 땅이 맞붙으게 와신고 해연 에 한번 영 당오름이나 고장남밧,

이나 돌아보주 긴 연 이리 왕보난 그 당오름 상상봉에 있었던 은진미륵이 여기 와

이신거라예,

아이고 영급좋은 할마님아 수덕좋은 할마님아 참 할마님 실력이 좋수댄 연 그“ ” .

후로부턴 이 할마님이 동수문밧 서수문밧 특히나 애기엇인 사람들 요즘에 아들딸 구,

별 안햄주만 예전엔 아들 아들 아들 엇엉 하는 예 그런분들 왕 수륙 올령가면 아들.

도 낳게 해주고 애기 잘 크지못행 막 하는 이런디도 할마님신디 왔다가면 애기도 잘

크게 곡 게난,

할마님은 옛날은 그 저 골목에 들어오기 전에 쭉 한 한질이 이 정의더레 가젠민

웃한질인 생이라예 게난 말탄 양반도 글로 말을 탕 왕강 왕강 하당도 이 당더레 들.

어오는 골목에 오면 그 말을 하멜을 안하면 말발이 절어불게 해 할마니가 육지장사.

댕기는 포목장사나 도보상기들 얼레기 챙빗 놩 실 놩 파는 사람이나 포목장사들도 넘

어가젠 민 우선 할마님신디 왕 그 올감상 실감상 다 풀엉 감상을 행 가면 그 장사

가 잘되고 경 안하민 망하게 하고 게난 할마니는 정월 월 열사흘날은 할마니가 옥. 3

황에서 내려왔덴 해영 큰 제일을 하젠 민 저디 강 아까 새통물머리 강 상 한상 차, ‘ ’

려놩 거기서 삼석 치멍 삼석 때리멍 연물 두들멍 이까지 오는거라예 옛날 구기덩덩.

할 때는 당끼절끼들렁 이 와산 가름을 다 돌아그네 이디왕 굿 시작을 했댄 헙디다게.

게난 이제 할마니 본풀이는

또 칠월칠석날은 불도 할마니이기 때문에 다른 당들은 칠월되면 이제 무슨 제의를

하는데 이 할머니는 칠석 제일을 하는거라 경 해연 백중제를 다른 당들은 대부분 하.



는데 이 당은 칠석날 제일을 하고 견우직녀 만나는 거랜 하곡 또 동짓달 열사흘날.

이때는 시만국제일 자손들이 게난 옛날에는 시월달에 했댄 핸디 이젠 옛날엔 농사만.

지을때난 시월달 되민 다 곡식 거두어 놩 곡식 위로 그거 거령 할마니신디 떡 핸 놨

단 와나신디,

이젠 미깡들 해영 다 미깡에다 덖어주단 보믄 시월달에 사람을 구경 못하는거라예,

게믄 동짓달 열사흘날은 그날은 또 할마님 시만국제일이옌 해연 할머님은 년에 세1

번 상을 받습니다 게난 할마니 본풀이는 이건디 할머니는 눈미와산은 고장남밧 좌정.

한 제석불도할머니 너던넛디에 저기 돌멩이 하나 있지 예 저기도 궤라 저 제일날은‘ ’

저거도 들러도그네 하는디 저랜 또 바구니에들 다 촐령 옵니다 게난 저기는 할로산. ‘

또놀래왓치 풍내왓치 할로산또라 거기는예 행 또 당 뒤에는 산신이 있댕 해여 산신’ , .

이 있댕 해영 대부분 웃드르들은 산신놀이들 예 산신이 있고 이 당의 본풀이는 그거

고.


